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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든든한 아시아나항공이 나눔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로 함께 하

겠습니다."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지난 1월 30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에서 '제1회 사회공헌의 날'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 '사

회공헌의 날'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16개의 활동 연계 기관 인사 230여명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이념은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이라며 "비즈니스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있는 지역

과 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4년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를 시작으로 기

업의 사회적 책임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2011년에는 항공업계 최초로 

사회공헌 전담부서를 발족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특히 '교육 기부'에 집중하고 있다. 회사 직원들이 교육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항공 관련 직업을 소개하는 '색동 나래 교실'이 대

표적이다. 지금까지 수혜 학생은 약 24만명에 이른다. 

이 같은 행보로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교육

부 주관 '교육 기부대상'을 받았고, 2017∼2018년에는 교육 기부대상

을 수상한 기업과 기관에 주어지는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최근에는 해외교민 자녀로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은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색동 나래 교실'을 열었다. 

또 해외 주요 취항지에서 '아름다운 교실' 활동도 펼치고 있다. 상대적으

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 학습기 자재를 기부하고 학생들과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활동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내외 곳곳에 꿈

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업계 최고의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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